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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서울연극제 단막 희곡 공모 심사총평

지난 봄, 느닷없이 등장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많은 연극인들이 공연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연극협회는 힘겨운 시간이 소중한 창작의 기회가 되기를 바

라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단막극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36일의 공모기간 동안 

총 133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3인의 심사위원이 약 2주간의 예심을 통해 아홉 편의 작품

을 본선에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다섯 편을 최종심에서 논의하였고 이견 없이 당선작과 

가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과 훌륭한 단막극 발굴의 기회를 제공

해주신 서울연극협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몇 가지 뚜렷한 양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많은 작품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출구 없는 고통을 그리며 ‘비극’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난과 채무, 치매와 노인자살, 재난 이후의 삶 등 시의적 소재가 주류를 이

루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역사물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 역시 두드러진 양상입니다. 

세 번째, 기존의 연극문법과 다른 매우 독특한 양식의 작품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

가 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메타포, 예술성과 난해함에 대한 오해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발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희곡 쓰기의 경험이 미숙하여 주제

가 모호하고 소재만 두드러진 작품이 적지 않았다는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종심에 오른 다섯 편의 작품은 모두 당선작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습

니다. 노인자살 문제를 다룬 <성탄절의 유언>은 생동감 있는 언어구사와 극적 사건구성이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다만 삶을 버리게 된 수많은 이유가 아들과의 갈등이라는 두드러진 

서사로 인해 단편화 되어버린 점이 아쉽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유예된 예술과 사랑을 그린 

<재난시대의 예술가와 코로나시대의 연극>은 작가의 언어구사 능력이 탁월한 작품입니다. 

몽환적인 전개에도 불구하고 주제의식이 명확한 점 등은 장점으로 꼽혔으나 텍스트의 미학

이 공연으로 표현되었을 때 부딪칠 한계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일명 퍽

치기를 선택한 부부의 <생존 노리>는 연극적 재미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무대 밖에서 벌어

지는 사건을 무대 위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전달하며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이 작품

의 미덕입니다. 다만 제목에서 ‘놀이’를 ‘노리(老羸) : 늙어서 쇠약해짐’로 표현한 의도를 

작품 안에서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채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보험사기를 벌일 수밖에 

없는 청춘남녀의 마지막 순간을 그린 <악셀>은 단막극의 미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작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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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장소, 시간, 인물, 사건 어느 하나 군더더기 없이 주제를 향해 달려갑니다. 무엇보다 

서사적 구조가 매우 뛰어나고 연극적 재미 역시 탁월합니다. 이에 <악셀>을 가작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당선작인 <구멍>은 연극적 메타포를 보편적 언어로 표현해낸 보기 드문 수작

입니다. 어느 날 싱크홀이 아내와 아이를 삼켜버립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생에 구멍이 

난 주인공은 슬픔을 유예시키고, 유예된 슬픔은 인간관계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온 세계가 

느닷없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린 지금, 상실과 슬픔에 대한 작가의 세계관이 돋보이

는 <구멍>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당선작에 선정합니다. 이 상이 힘든 시기에 큰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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